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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 쏘모 스님 (상)

“한국은 세계 여느 불교국가보다

비구니 승단의 위상이 확고합니다. 또

한 비구니스님들의교육과 수행또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의 선불교 전통

을 배우고체험하는기회로 삼기위해

‘교육과 수행’을 주제로 선정했습니

다.”

오는 6월 27일부

터7월7일까지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제

8차 세계여성불자대

회(Sakyadh i t a

I n t e r n a t i o n a 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의

준비사항 점검과 세

부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방

한한 세계여성불자

연합회 회장 까르마

렉시 쏘모(Karma

Lecshe Tsomo, 한국

법명 慧空) 스님. 스

님은 사키야

디타 서울대

회 주 제 를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미래’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

렇게 설명했다. 쏘모 회장은 8차 대회

와 관련, “세계 최대 비구니 승단의 결

집력이나 그 역량으로 볼 때 충분히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나타내기도했다.

올해 세랍 59세의 쏘모 스님이 한

국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2년.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던 쏘

모 스님이 티베트에서 비구니계를 받

을 수 없어 대만으로 수계하러 가던

길에우연히한국을들르게됐다.

“당시 파리에서 막 돌아온 송광사

방장구산스님을 뵙고함께송광사로

가서 혜공(慧空)이란 법명을 받았지

요. 그 때 마침 범어사에서 처음으로

비구니 계단(戒壇)을 연다고 해서 혜

춘 스님(전국비구니회 前 회장)을 은

사로모시고계를받았습니다.”

쏘모 스님은 미국 출생으로 티베트

전통에서 득도한 비구니로서, 하와이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와 비교철학 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샌디에고 주

립대학에서 불교학과 종교학을 가르

치고 있는 쏘모 스님은 세계여성불자

연합회의 약칭인‘사키야디타

(Sakyadhita)’를 주도하며, 인도 히말

라야 지방의 여성교육을 위한 불교교

육 프로그램인‘쟘양 쵸링(Jamyang

Choling)’의책임자이기도하다.

불교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선도자

적인 역할을 다하

고 있는 쏘모 스님

은 많은 저서로 여

성불자들의 자각

과 보살행을 강조

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사키야

디타: 부처님의 딸

들(Sakyadhita:

Daughters of the

Buddha)> <미국

여성의 눈을 통해

본 불 교 인

(Buddhist Through

A m e r i c a n

Women’s Eyes)>

<고독한 자매들:

여성을 위한

두 전통의 수

도 윤 리

(Sisters in

So l i tude :

Two Traditions of Monastic Ethics for

Women)> <문화를 넘어서는 불교 여

성 : 달성(Buddhist Women Across

Culturs: Realizations)> <흐름을 거스

르는 수영: 혁신적 불교 여성

(Swimming against the Streams:

Innovative Buddhist Women)>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문제와 함께 사회문제에도 깊

은관심을 가진쏘모스님은사키야디

타 홈페이지(www.sakyadhita.org) 등

을통해최근의 종교전쟁과 관련한우

려썩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스님은

“9.11 테러사건이후미국에서는종교

학 붐이 일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종

교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되기 때

문”이라며“불교의 수행이란 현명하

고 도덕적이며 자비로운 인간을 만들

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님

은‘증오가 아닌 사랑만이 증오를 없

앨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그의 황금

율은‘네가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말라’는것이었다.”(계속)

김재경기자

불교여성운동 활성화 선도

교육∙저술통해보살행강조

1982년한국범어사서수계

2월9일서울평창동의한건물. 외벽은수

리에 한창이지만, 그 안쪽 어디에선가 흥겨

운 라틴댄스 음악이 흘러나온다. 음악의 진

원지는 다름 아닌‘동작명상 센터’. 선무(禪

舞)로 널리 알려진 이선옥(포천중문의대) 교

수가 이끄는 선무명상 센터다. 그런데 선무

명상에웬라틴댄스? 

라틴댄스로 근육 풀고…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유산소 운동입니

다. 우리몸의근육과신경의연결은거의나

선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직선형이죠. 나

선형 운동으로 나선형 근육을 제대로 풀어

주기위해이과정을마련했습니다.”

골반을 앞뒤좌우로 움직이는 나선형 동작

에 회원들 얼굴은 연신 웃음으로 싱글벙글

이다. 

“그냥 흔들면 안돼요. 앞으로 밀면서 단회

항수축하고, 뒤로빼면서단회항이완….”

암호처럼 들리는‘단회항’은‘단전-회음

부-항문’의 줄임말. 모든 동작은 단전-회

음부-항문(이하 단회항)을 차례로 수축∙

이완하면서 진행된다. 회원들은 이 같은 나

선형 운동을 통해 몸의 수축과 이완을 연습

했다. 그러다 라틴음악이 잦아들고 본격적

인 동작명상이 시작되자 화두를 품는 소리

까지터트린다. 

“‘이-’소리와 동시에 단회항을 수축하고

손목을 돌리면서 등 뒤로 가져갑니다. ‘뭐-

’소리와 동시에 양손을 등뒤에서 깍지끼고

좌우로 흔듭니다. 그 손목을 다시 돌리면서

단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꼬-’소리

를내면서반복합니다.”

단전-회음-항문 수축∙이완

이뭐꼬(이것이 무엇인고?). 이는“참선의

근본적인 화두로, 지금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듣는 이 주인공이 무엇인고?”라는 물

음이다. 그 답을 위해 하나둘 근본으로 소급

해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의심이 꽉 들어찬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것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자 생각 이전의

자리다. 그자리가‘이뭐꼬’다. 

다양한 손동작 무드라

이 교수는 단전부위에 이뭐꼬를 집관한

상태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표현해 올릴 것

을 주문했다. 동작 중 잡다한 생각이 일어난

다 해도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 자리를

이뭐꼬로 대치시킨다. 기와 이뭐꼬, 그리고

동작이하나가 되는명상, 그것이 이교수선

무명상의핵심이었다.    

그렇게 선무의 기초를 어느 정도 훈련한

회원들은 무드라(수인법) 명상에 들어가게

된다. 수인법은 불보살들의 뜻을 상징적으

로 표현해 만든 손동작이다. 이는 비밀스런

진리의 상징으로서 손과 손가락을 이용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인도의 여러 전

통적인 춤에서는 손가락과 팔의 다양한 동

작이 춤의 핵심이었다. 이 동작들이 곧 신의

언어이며 우주에너지와의 합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의 수인법 명상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에 서 있다. 수업에서는 손동작을 다양

하게 변형시키며 동작의 빠르고 느림, 높고

낮음, 넓고 좁음 등을 훈련했다. 회원들은 동

작 하나하나에 이뭐꼬를 실으며, 또 그러한

몸짓에 흐르는 기를 관하며 소리없이 선무

명상에 몰입해 갔다. 그리고 손과 마음을 단

전에 집중한 채로 좌선에 들면서 선무명상

수업을마무리했다.

수업에 참여한 김희영 씨는“이뭐꼬를 간

직한 채로 동작을 끌어내니 몸짓 하나하나

가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며

“선의 전통도 잇고 몸과 마음의 안녕도 추구

할 수 있는 명상법이 바로 선무명상인 듯하

다”이라고말했다. (02)391-6502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밝은길 아봐타 센터

“이~~~
뭐~~~
꼬~~~”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다스릴

수있는명상센터가되면좋겠습니다.”

최근 서울 평창동에 동작명상센터를 개원한 이선옥(포천중문의

대) 교수. 아주대 병원과 차병원 등지에서 암환자들을 위한 재활프

로그램을 운영해왔던 이 교수는 센터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강

좌를 시작했다. 치유명상과 아트테라피(예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게‘선무명상’지도를 자청하고 나선 이들이 많아

졌기때문이다. 

이 같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무는 그가 1972년 참선의‘행선’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해 낸 무용요법. 그는 송담스님∙숭산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선을 공부했고,

그것에 기반한 선무용으로 미국 뉴욕대

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렇게시작된선무는전세계무대로확대

됐고, 최근에는 무대를 넘어 새로운 치

유예술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올 2월에는 그의 문하에서 세계 최초의

선무치유전공석사가2명배출된다. 

그는“명상의 유행이‘속이 공허한 쇼

핑’으로 이어지는 것이 염려스럽다”며“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사실을 견지하

고, 올바른 마음공부가 전제된 명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말했다.      강신재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인터뷰 이선옥교수

“명상유행, 공허한 쇼핑될까 걱정”

동작 하나하나에 화두 싣고 몰입

이선옥교수(맨왼쪽)가선무동작명상센터에서무드라명상을지도하고있다.

탐 방 이선옥 선무동작명상센터

釋 經 寺

※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특별법회와
절 비법 특강을 합니다.

※ 경전 및 의식문에 나오는 한문을 한자 한자 풀이하여 강의하므로
한문을 모르시는 분도 수강하시는 데 불편 없으시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비법 공개!
- 부처님께 왜 절을 해야만 하는가?

대

법

회

특

강

삼학불교대학 입학안내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산 2-2호

전화문의 : 032)462-7322, 463-1630, 469-8797, 011-322-1630   

주지 최 해월 합장

● 오시는 길 : 동암역, 백운역 (간석3동 태화아파트 / 만수3동 벽산아파트 뒤)

釋經寺

三學 佛敎大學

◑ 첫째 :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절을 왜 하게
만들었는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의
길을 열어주기위해모든중생들에게절하는법을주
신것입니다. 

※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절을 통해
기맥과 혈맥의 기를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병이 낳을 수 있다.

◑ 둘째 : 우리는 과연 부처님께 항상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만 내가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가?

◑ 셋째 :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과연 법신은
움직이는가? 

◑ 넷째 : 기도와 회향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1. 승려반 (2년과정 수시모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6시 ~ 9시)

- 강의내용

▶천도재, 49재, 점안, 바라춤, 경전, 태징, 북치는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상점안

1. 복청계

2. 천수바라

3. 도량계

4. 거불

5. 헌좌계

6. 다계

7. 향수나열

8. 사다라니바라

9. 가지계

10. 하청

사주역학반 모집

(수시모집)

1. 사주학

2. 관상학

3. 성명학

4. 예방학

동 산 불 교 대 학DONGSANDONGSANDONGSANDONGSANDONGSANDONGSANDONGSANDONGSANDONGSAN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문학의 이해 ∙문예사조사

∙불교문화 ∙문예 작품감상

∙미학②(서양미학)  ∙불교사상사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작품 창작 지도

∙미학①(동양미학) 

∙불교학이해

∙장르별 창작실기

∙김영무 (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김흥우 (동국대 예술대학장)

∙백시종 (소설가, 한국문협 이사)

∙신상성 (소설가, 용인대학교수)

∙신세훈 (시인, 한국문협 이사장)

∙박진서 (수필가, 한국수필가 협회 이사)

∙채상우 (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무진장스님 (동산불교대학장)

학 과 교 과 목 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 교과목 및 교수(불교문예창작학과 : 3월 10일 개강)

▣ 개강일시

▣ 원서교부처

불교문예창작과(3년 과정) 신규개설 !!

불교문학인 양성과 전문프로인을 위한

문예창작학과는 본격적으로 문예작품을 창작하려는 사람이거

나 문학과 미학(美學)내지 불교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함으

로서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詩),

소설(小說), 희곡(戱曲), 수필(隨筆), 시나리오(TV극본�라디

오드라마 포함), 문학비평(文學批評)수필(隨筆)등 각 장르별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실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자를 초청합니다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 강의개요(3개월 과정)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로움을 나타내며, 몸에

대한 갖가지 견해와 번뇌가 정화되니

마음의 본래모습을 드러내어 이 자비수로

대비심과 지혜가 드러남이 마치 한송이

연꽃이 마음속에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반야회불 교 교 육
전 문 도 량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개 강 :  3월10일(수) 오후7시

∙기 간 :  3월10일(수) ~ 5월19일(수)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내)

지운스님 (전 송광사 강주)

(인도 다람살라 수행)

4념처 수행중 특히“몸”을 정념으로
관찰하는 자비수관으로 관세음 보살의
지혜와 자비심을 증득함

수행에 관심있는 분 30명

월5만원(교재제공)

국민은행 016-01-0226-236 동산반야회

2004년 3월 10일 (수) 오후 2시 개강

◉ 개 강 및

일 시

◉ 장 소

◉ 내 용

◉ 대 상

◉ 수 련
동 참 금

◉ 지도법사

2004년도
신입생
모 집동산불교대학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